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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 올해 최고의 과학계
연구 성과는 ‘블랙홀 관측’

국제학술지‘사이언스’는 지난 20일 이름 모를 행성에

서 바라보는 블랙홀‘M87’의 모습을 표지로 실었다. 옅

은 붉은색 원형 속에 존재하는 M87이 강력한 중력으로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인 빛을 포함해 모든 물질을 빨

아들이고 있다.

‘동아사이언스’에 따르면 이 모습은 상상이 아닌 

2017년 4월 5일부터 14일까지 실제 촬영한 M87의 모

습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국 과학자 8명을 포

함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연구자 200여명으

로 구성된‘사건지평선망원경(EHT)’연구팀은 인류 역

사상 처음으로 촬영한 M87의 모습을 올해 4월 공개했

다. 2년 간의 기간 동안 데이터 분석 및 보정을 거쳤다.

블랙홀 관측은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 1915년 일반상대성이론에서 그 존재를 제시한 이후 

한 세기 만에 이를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우

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인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해 어둡

고, 지구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 직접 그 존재가 증명된 

적이 없었다. 관측에 성공한 M87과 지구와의 거리만 해

도 5,500만 광년(1광년은 빛이 1년 가는 거리로 약 9조

4,600억㎞)이 떨어져 있다.

사이언스는 인류 역사

상 처음으로 성공한 블

랙홀 촬영을 올해 과학계

를 뒤흔든 최고의 연구 

성과로 선정했다. EHT 

연구팀은 블랙홀 촬영을 

위해 아타카마 패스파인

더(APEX) 등 전 남극, 안

데스산맥 등 전 세계 8곳

에 있는 전파망원경 8개

를 총 동원한 가상 망원

경‘EHT’을 만들었다. 이 망원경은 지구의 다른 서로 

다른 관측소에서 관측한 신호 강도를 결합한 지구 크기

만한 거대한 가상 망원경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뉴욕에 

있는 신문 글자를 읽을 정도로 정밀하다.

연구팀은 EHT를 활용해 붉은 고리 모양의 블랙홀을 

촬영해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의 붉은 고리 모양의 블

랙홀은 블랙홀의 그림자의 모습이다. 연구팀은 빛이 나

오지 않는 블랙홀 대신 그 그림자를 관측하는 방법을 택

했다. 블랙홀은 중력이 강해 시공간을 휘고 빛조차 휘게 

한다. 블랙홀 뒤 천체에서 나오는 빛도 휘어져서 보인다. 

이런 방식으로 블랙홀 앞뒤로 휘어진 빛(블랙홀의 그림

자)을 통해 블랙홀 윤곽(사건의 지평선)을 관측했다. 연

구팀이 관측한 블랙홀의 그림자는 지름이 약 1,000억

㎞, 실제 블랙홀 지름은 400억㎞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블랙홀 사진은 조금 흐릿해 보이지만 연구진들

은 향후 더 많은 망원경이 EHT에 추가되면 블랙홀 사진

이 훨씬 또렷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언스는“어둠 속에 위장하고 있는 블랙홀을 실제

로 보는 것보다 놀라운 것은 없다.”며“마술처럼 들리는 

이 성과는 팀 워크와 기술의 합작품”이라고 평가했다.

▲ 인류 역사상 최초로 촬영에 성공한  ‘실제 블랙홀’ 

ⓒ Event Horizon Telescope Collaboration

▲ 국제학술지‘사이언스’


